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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14.(일) 11:00

7. 15.(월) 조간
배포 2024. 7. 12.(금) 16:00

과수화상병 선제적 대응으로 발생 감소, 
방심은 금물, 확산방지 위해 총력 대응

 - 지난해 발생면적의 76%,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20년 22% 수준
 - 농작업도구 소독, 의심증상 즉시 신고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 지속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은 올해 7월 1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지난해의 

77% 수준이며, 과수화상병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2% 

수준이라고 밝혔다.

  * 발생현황(면적/농가): (’19) 132ha/188농가 → (’20) 394/744 → (’21) 298/618 → (’22) 108/245 

→ (’23) 112/234 → (’24.7.11) 66ha/132농가(전년동기 86/193, ‘20년동기 296/563)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 집중발생하고 7월부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 ’23년 발생(234건): (5월) 62 → (6월) 113 → (7월) 45 → (8월) 7 → (9월) 6 → (10월) 1

  그동안 정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절기 궤양 및 의심주 사전

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 궤양제거(3.8.완료): 전국 사과·배 과원 62,419호 

  * 의심주 사전제거(‘24.1~4.): 전국 125농가 91.6ha(사과 14농가 3.4ha, 배 111농가 88.2ha)

  * 적기 약제살포 알림: (배) 497회 22,886농가, (사과) 318회 46,137농가

  특히 올해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상향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참여하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관리과원 예찰 확대, 신규발생시 

전문가 신속 파견, 발생과원 주변 출입자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추진한 결과, 과수화상병 발생은 6월 15일 이후부터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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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궤양으로부터 누출되어 토양에 흡수된 병원균이나 비바람에 떨어진 

감염된 가지로부터 화상병 전염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장마 전후 불필요한 

과원 출입을 자제하고 비가 그치면 적극적인 예찰을 실시하도록 안내 문자도 

추가 발송하고 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은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15%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히면서, 

“과수화상병은 7월말 이후 발생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적인 전염 

예방을 위해 농장 외부인 출입 관리*, 작업도구 소독**, 발생과원 주변 출입

제한***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나 

1833-8572로 즉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소 인원으로 소독작업·발생 예찰을 실시하고, 장마철 불필요한 과원 출입 자제

 ** 소독액: 70% 에탄올, 유효염소 4%차아염소산나트륨(물 20L에 100㎖ 락스 사용)

*** 인근농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안내문자 수신시 작업일로부터 15일간 과수원 출입 자제

<2022년~2024년 5~7월 과수화상병 발생(건, 누계)>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김정욱 (044-201-1831)

<총괄>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담당자 연구관 이부자 (044-201-2985)

농촌진흥청 책임자 과  장 채의석 (063-238-1040)

재해대응과 담당자 농촌지도관 배철호 (063-238-1048)


